
석유 현물거래소 2012년 4월 출범

석유 현물거래소가 2012년 4월 출범할 예정이다.

한국거래소는 2012년 4월 출범을 목표로 석유 현물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월24일 밝혔다.

한국거래소는 “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세제 등 제반요건을 조성하다보니 출범시기

가 늦추어졌다”고 밝혔다.

지식경제부는 4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에서 석유 현물거래소와 온라인시장 설립을 포함

시킨 바 있다.

석유 온라인시장이 출범하면 정유기업, 대리점, 주유소 등은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매

매할 수 있게 되며, 석유 현물시장이 정착되면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.

한국거래소 관계자는 “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정착돼야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

직 출범시기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”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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